
오늘의 말씀 금 출 ( 3:1-12)– 
여호와께서 모세를 부르시다

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 떼3    
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
산 호렙에 이르매 

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2    
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
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
라 

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3    
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
니 그 때에 

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4    
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
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
다 

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5    
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

또 이르시되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6    
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, , 
가 하나님 뵈옵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



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7    
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
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

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8    
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, 
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, , 
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, , , 
려가려 하노라 

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9    
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
니 

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10    
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

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11    
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
까 

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12    
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
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
낸 증거니라



본문 이해

모세가 양 떼를 인도하여 호렙에 이르매 떨기나무에 , 
불이 붙었으나 그 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그, 
가 그 광경을 보려고 돌이켜 갈 때에 하나님이 모세“
야 모세야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, , . 
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나는 아브라함. , 
이삭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, . 
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, , 
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의 손에서 건져내고, , 
그들을 인도하여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으로 데려가
려 하노라 이제 가라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. . 
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
게 하리라 모세가 이르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.” , “
게 가며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, ?” 
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, “ . 
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
를 보낸 증거니라.”

적용



모세의 양치기 세월 년은 참으로 길고 긴 시간이었40
습니다 인생의 꿈도 희망도 다 포기한 채 목숨을 연. , 
명하기 위한 삶으로 전락하기에 충분한 시간이었습니
다 그러나 모세는 달랐습니다 아직도 그에게는 경이. . 
로움을 보고 놀랄 줄 아는 감성과 그것을 보고 질문, 
할 줄 아는 이성이 살아 있었습니다.

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면 산불이 날 정도라면 불을 , 
끄든가 그렇지 않으면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지나쳐, 
버리는 것이 보통일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놀라고. , 
질문하며 다가갔습니다 모세의 가슴 깊은 곳에서는 . 
아직도 영적 호기심과 질문이 살아 있었다는 뜻입니
다 그 황량한 광야와 그 지루한 세월들이 모세의 가. , 
슴에 살아있는 불을 끄지 못했던 것입니다.

하나님은 모세 속의 그 불을 보시며 년을 기다리셨, 40
습니다 모세의 양치기 년이 꼭 필요하다 여기셨던 . 40
게지요 노예의 무리인 이스라엘을 광야로 인도해내서 . 
한 민족으로 결집시키고 그들을 율법으로 교육하며, , 
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 양육할 수 있는 사람으로 



모세를 세우기 위해서는 년이 결코 긴 세월이 아니40
었던 것입니다.

모세는 년이 지난 지금도 내가 누구이기에 하며 40 “ ” 
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이 . 
하나님께 달했고 애굽 사람들의 학대도 하나님이 다 , 
보셔서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데도 , 
모세는 애굽의 바로 앞에 설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습
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이 두 가지 약속을 하십니다. . 
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너희가 이 산에“ .” “
서 하나님을 섬기리라 현재의 약속과 장래의 약속입.” 
니다 완전한 훈련 완전한 준비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. , . 
함께 하신다는 현재의 약속과 앞으로 언젠가는 온전, 
히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날이 온다는 장래의 약속 
붙잡고 부족한 그대로 나아갈 뿐입니다, . 

기도

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데 어떤 과정이 
필요한가를 잘 살피게 하옵소서.



말씀을 묵상하며 무슨 뜻인지 왜 그런지 묻고 생각, , , 
하며 가슴의 불을 지피게 하옵소서.

인생 광야가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훈련장
이 되게 하옵소서.

신실하게 본향을 향해 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옵시
고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위로와 힘을 주옵시고, , 
아가페회 어르신들 더욱 강건하게 하옵소서.

밤낮으로 수고하는 의료진들 위에 힘을 더하여주옵소
서.

내일 말씀 출 ( : 3:13-22)


